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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천년 역사의 빛나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, 발전 시켜 

나가는데 부단히 정진해 온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의 열한 번째 전시

회가 부산에서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교계와 종단을 대표하여 감사

드립니다. 

 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가 1986년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

안 많은 전시회 작품을 통해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보여 왔습니다. 이번에 

제13대 집행부를 맡으신 안강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작품을 출

품하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

  한 나라의 역사는 그 문화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. 

그 문화 속에 민족의 정신이 있습니다. 그 찬란했던 문화의 지킴이 역할을 

해 오신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야 말로 문화 속에 민족의 정신을 지

켜온 진정한 장인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. 

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 그리

고 연마된 기술과 예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

대한 소중함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

되기를 바랍니다.

 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의 예술적 

우수성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에 거듭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전

통문화재 조각회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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